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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랏셀｣의 哲學 及 社會改造論 (三)

저자미상

  如斯히 哲學上의 命題는 멀이 一般的으로 合當할 論理的 性質을 가진 것

이다. 그리하고 科學의 命題는 各各 特殊의 方面에 例하면 物理的이라던지 

化學的이라는 것에 限定되나 그러나 哲學에는 그 差別이 업다.

  第二에 哲學的 命題가 先入的이 아니면 아니되겟냐는 것은 그것이 經驗의 

證據에 依하야 論證된 것도 아니오  反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. 卽 論

理上 經驗에 基因하지 아니한다는 意味이다. 랏셀의 思想은 大槪 以上과 

갓흔 哲學的 根據로부터 온 것이다. 彼의 著書 政治의 理想ㆍ社會改造의 

原理ㆍ自由에의 道라는 等이 그 哲學說로부터 은 獨自의 社會觀을 說明

한 것이다. 比에 對하야 엇더한 랏셀 批評家의 說을 左에 揭한다.

  彼가 社會의 根本法則으로 生長의 原理를 세우고 比에 依하야 社會改良의 

方計을 定하랴고 하는 點은 依然히 科學的 哲學의 精神을 示하엿고, 其他 地

理學的 狀態를 描出함에 數學者가 數의 理想的 關係를 說하는 바를 表現하

엿다. 그리하야 엇더한 는 우 無離作으로 社會와 人生을 □□하는 바는 

넘우나 數學的으로 間隔을 簡單化코저 하는 懷疑가 잇스나, 엇지하엿던지 이

러한 것은 總히 科學的 哲學의 結果이다. 從하야 랏셀의 思想에서는 이 數

學硏究로붓터셔 社會改造의 論究에 이루기지 恒常 一貫한 □絡이 잇다는 

것은 彼의 著書로써 明療히 알 수가 잇다.

  二. 랏셀의 社會改造論

  社會改造의 原理는 랏셀의 一九一五年에 쓴 것이 그 翌年에 □述한 

것이다. 이 一篇으로써 랏셀은 人間生活을 支配하는 力이 意識的 企圖라 

하기보담 寧히 衝動이라는 信念에 基因하야 政治哲學을 提示하는 일에 잇섯

다. 彼는 그 序文에 左와 如히 論하엿다.

  무릇 衝動이라는 것은 大體에 잇셔셔 이것을 區別하야 所有衝動, 創造衝

動의 二種에 分하게 되얏다. 前者는 他와 共有하지 못할 것을 獲得하거나 又

는 所持코져 하는 衝動이요, 後者는 何等의 價値를 付하야 적어도 獨占을 許

치 아니 하는 것, 例하면 智識藝術, 善意 等을 人生에 賦與코져 하는 바와 



衝動이다. 그리하야 余는 主히 創造的 衝動에 依하야 形成된 生活이 가장 善

한 生活이오, 한 專혀 所有慾에 依하야 作되는 生活은 가장 惡한 生活이라

고 생각한다. 그리하야 政治的 組織은 萬人의 心理上에 大한 影響을 與하는 

것인 故로 그것은 所有慾을 하고 創造慾을 增進하도록 構成하지 아니하며 

아니 되겟다고 하엿다. 卽 國家, 戰爭, 財産 等은 所有的 衝動의 主要한 政治

的 體現이오 敎育, 宗敎, 結婚 等은 創造的 衝動의 主要한 政治的 體現이다. 

그리하야 創造慾의 解放이라는 것이 政治와 經濟의 改造原理가 아니면 아니 

될 것이라.는 것이다.

  이 글은 生長의 原理ㆍ國家論ㆍ制度로서의 戰爭ㆍ財産論ㆍ敎育

論ㆍ結婚及人口問題ㆍ宗敎와 敎會ㆍ今後의 努力이라는 八章에 分하

얏스나 엇제던지[어쨌든지] 그 科學的 哲學의立場으로부터 明快한 社會改造

論의 宣傅을 行하엿다.

  랏셀은 말하기를---한 衝動은 不絶히 이것을 壓迫하여 必竟에는 死滅

하는 것이라.고 하엿다. 그리하야 現代는 所有衝動만 오작 그 勢力이 緊張

하여 잇고 創造衝動은 히 壓迫되엿다. 그리하야 이제 그 原因을 探究함에 罪

는 現代의 社會制度에 잇다. 卽 資本主義 社會制度에 잇서서는 人間은 物質

條件의 獄中에 投陷되얏다. 그리하야 人生의 價値는 混同되야셔 一切가 貨□

價値의 標準에 잇셔셔 測定되지 아니 할 수 업게 되얏다. 그럼으로 生하기 

爲하야 먼져 物質問題를 第一問題로 하지 아니할 수 업게 되얏다. 이러한 
닭에 이 條件을 得하기 爲하야 爭鬪가 生하게 된다. 그리하야 創造的 生活을 

營할 餘地가 업게 되얏다.


